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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시작

- 2025년 개관 목표, 내륙권 해양문화 확산 거점 역할 기대 -

내륙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11월 23일(수) 14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에서 해양수산부․충청북도․

청주시 관계자, 지역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관 착공

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륙지역에서도 해양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기고, 전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미래해양과학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046억 원을 투자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제공한 부지(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 15,406㎡)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4,980㎡) 규모로 건립된다.

인근 생명누리공원과 연계한 개방된 동선으로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인증을 통해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1++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

재생에너지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전시공간은 ‘열린바다, 누리는 바다’를 주제로 3층에는 해양 과학기술을

알아보고 체험하는 ‘상설전시관’이, 3층과 2층을 연결하는 복층 공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아쿠아리움’이, 1층에는 어린이들이 해양과학 및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과 해양생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해양생물관’ 및 ‘기획전시실’이 마련된다.

지하층은 해양 강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실이 꾸며지며, 관람객

들의 편리한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3층과 지하층에 카페 및 피크닉실 등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와 충청북도는 과학관 건립사업을 통해 1,185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68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연평균 약 40만 명이 방

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충북지역에서 해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바다가 없는 충북이

아니라 바다가 없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바다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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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미래해양과학관 조감도

참고 2  미래해양과학관 전시계획

□ 전시주제

ㅇ (전시주제) 열린 바다, 누리는 바다

- (열린 바다) 연안, 대양, 심해, 극지 해양 탐구

- (누리는 바다) 지속가능한미래를해양에서찾기위한해양과학기술체험

□ 전시관 구성

ㅇ (1층) 해양생물관,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기획전시실

ㅇ (2, 3층) 디지털아쿠아리움

ㅇ (3층) 첨단 해양과학기술 중심 상설전시관

□ 특징

ㅇ 내륙 최초 해양과학관, 국내 최대 디지털아쿠아리움

ㅇ 첨단 해양과학기술 중심 해양과학전시관


